
코오롱, Polyimide 사업 본격화?
2005년 매출액 1000억원 목표 … EP사업 지속적 확대 추진

코오롱이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의 하나인 Polyimide를 해외에 판매하는 등 관련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한다.

코오롱은 2001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Polyimide 제품을 최근 해외에 공급하는 등 관련사업을 본격적

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Akzo Nobel과 미국 휘포드로부터 자사제품에 대한 품질승인을 획득하고 제

품을 공급중이라고 발표했다.

코오롱은 아직은 공급량이 소량이지만 앞으로 다양한 수요처를 발굴해 국내외 공급량을 늘려갈 계획인데,

유사제품 개발을 통해 2005년에는 약 1000억원의 매출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은 플래스틱이지만 강도와 온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금속소재보다 뛰어난 특징을 가

지고 있다. 자동차와 전기·전자제품의 소재로 많이 쓰이며, 특히 최근 국내 자동차와 전자시장 성장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EP 시장에는 DuPont, Rhodia, GE Plastics 등 외국기업과 LG화학, 삼양사 등 국내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

며 Rhodia, LG화학 등이 최근 사업확장을 잇달아 발표한 바 있다.

코오롱이 생산하는 Polyimide는 범용제품에 비해 열에 견디는 능력이 뛰어나고 기계적 성질도 우수해 슈퍼

엔지니어링 플래스틱으로 불리는 제품이다.

처음에는 항공우주 산업용 재료로 개발됐으나 최근 항공기, 산업용기기, 전기전자 분야의 성형, 코팅, 접착

제, 필름 등 응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현재 세계시장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이르며 1200억원에 이르는 국내시장은 Amoco, Toray 등 외국기업들

이 장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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